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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남부 유전개발 “안갯속”
이라크, 불분명한 입장 제시 … 정부 성급한 태도에 비난 우려

이라크 남부 바스라 유전의 확보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한국을 국제입찰에서 배제한데 이어 현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에게도 분명한 입장 제시를 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유전확보>로 발표하는 정부의 성급함에 대한 비난도 확대될 전망

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라크 복구사업을 위한 대가로 한국에게 유전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MOU에 포함돼있

음을 강조했으나 이라크는 경제협력사업의 반대급부로 반드시 유전을 제공한다는 방침조차 확답하지 않은 것

으로 전해졌다.

한국기업의 입찰 불가방침을 고수해온 알-샤흐리스타니 석유상은 “유전 분양방식에 국제입찰 외에 지명된

기업들만 참가하는 제한적 경쟁방식으로 분양되는 유전도 있다”며 3차 입찰자격심사(PQ)에서 한국기업들의 참

여 및 통과 가능성 문제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전해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라크 남부의 거대 유전은 사업권을 확보해도 국내기업의 역량 상 직접 개발이나 운영이

어렵다”며 “이라크가 요청해올 경제개발사업과 연계해 적정 규모의 유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3>


